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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
한 중재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총 125명이다. 자료는 
SPSS/WIN 26.0,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식습관과 자율적 동기, 부모 애착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통제적 동기는 자율적 동기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부모 애착은 자율적 동기와 식습관에 유의한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고, 자율적 동기는 식습관에 유의한 직접적인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β=.09, p=.003, 95% 
CI: 0.29~0.19).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 애착과 더불어 자율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부모 애착, 식습관, 동기, 매개효과

AbstractㅤThis study aimed to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eating habit among nursing students. The survey participants was 125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6.0 and AMOS 26.0 version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Eating habit, parent attachment and 
autonomous motivation were positive correlations. Controlled motivation was positive correlations with 
autonomous motivation. Parent attachment directly positive related to autonomous motivation and 
eating habit. Autonomous motivation directly positive related to eating habit. Autonomous motivation 
has a mediating effects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eating habit (β=.09, p=.003, 95% CI: 0.29~0.19).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nd evaluate programs that include strengthening 
parental attachment and autonomous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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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인 진입기에는 다양성이 증가하고 정체성 탐색과 독

립적인 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몰입하게 된다[1]. 이 
시기에 건강과 관련된 습관이 대부분 완성되어 이후 생애
의 건강에 중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건강 관련 
습관의 수립이 필요하다[2]. 대학생 시기는 성인 진입기
에 해당하며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
라 독립성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활동 및 모임의 참석이 
증가하면서 생활에서 불규칙한 외식과 음주의 상황이 많
아지는 등 식습관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다[3]. 

과식, 고칼로리식이 섭취, 음주 등 건강하지 못한 식습
관은 비만율 증가[4] 및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만
성질환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5]. 대학생 시기의 식습관
은 만성질환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6], 2019년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19세에서 29세 사이의 대상자의 
54%가 아침 식사를 거르며, 40% 이상에서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하고 있다. 식습관의 변화와 전반적인 칼로리 섭
취의 증가로 20대의 비만율이 2012년 22.4%에서 2021
년 28.6%까지 증가하였고, 30대 집단에서 32.5%에서 
41.6%로 증가한 것을 살펴볼 때[7] 성인기의 비만 예방과 
바른 식생활 정립이 이 시기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건강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에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은 기본적인 소양이 되므로[8]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은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하게 고려
할 부분이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취동기나 목표설정, 개인의 
유능성 획득 등 개인의 의미체계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한다[9]. 긍정적인 애착 형성은 개인이 위험한 상황
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보호를 하는데 기여한다[10]. 애착
과 건강행위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 
애착이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하게 하며[11] 불완전 애착
은 정서적 안녕이나 건강 관련 증상과 부정적 관련성이 
있었다[10]. Tasca 등[12]의 연구에 따르면 폭식을 포함
한 섭식장애 유발과 불완전 애착이 관련된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은 건강행위 중 하나인 식습관
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La Guardia, Jennifer, Ryan, Couchman과 Deci 
[13]는 애착 이론과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합하였는데, 애

착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및 일반적인 안녕과 관련되
어 있으며 애착은 자기결정적 동기 부여의 선행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즉 애착이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
미한다[14]. 

동기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거나 관심이 있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긍정적 행
위변화를 유도한다[15].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서는 타
인의 기대나 요구에 의한 통제적 동기나 동기의 내면화에 
의한 자율적 동기가 바람직한 식습관을 선택하고 유지하
게 한다고 보고 있다. 통제적 동기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강요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율성에 영향을 주어 바
람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율적 동기의 경우 자기의 행위에 대한 내적 
요인으로써 자율성을 통해 유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바람직한 식습
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는데 동기는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16]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이 부모 애착, 동기, 식습관 간의 관련성을 연구
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동기가 이들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탐색
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
행연구[17,18]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
부분으로 성인 진입기인 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미
래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습득하는 
성인 진입기는[19] 건강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미래 건강전문가로써 간
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식생활 건강행위 수립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부모 애착
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
도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건강한 식습관 증진
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식습관 간의 관
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부모 애착, 식습관, 동기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의 매개효과ㅤㅤ77

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부모 애착, 식습관, 동기 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부모 애착과 식습관 간의 관계에

서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식습관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연구 자료[16]를 이차 분석한 연구로서,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 지역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간
호대학생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총 125명이
었다. 표본의 크기는 관측변수 당 10~20배의 표본이 필
요하다는 근거하에[20], 표본의 크기는 최대 80(4×20)명
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25명의 자료이므로 표
본의 크기가 충족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부모 애착 
부모 애착은 Armsden & Greenberg [21]이 개발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에서 
부모 애착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신뢰, 
소외를 포함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4, 7, 9, 10번의 문항은 역문항으로 역산하여 측
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2였고
[2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다.

2.3.2 동기
동기는 Williams, Ryan & Deci [22]의 Treatment 

Self-Regulation Questionnaire(TSRQ)를 번안하여 사
용하였다. 건강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문항으로 자
율적 동기 6문항, 통제적 동기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고 Likert 7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

적 동기, 통제적 동기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이었다[22]. 본 연구에
서 자율적 동기 Cronbach's α= .85, 통제적 동기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2.3.3 식습관
식습관은 Shin [23]의 건강행위 측정도구에서 식습관

에 대한 항목을 이용하였다. 규칙적인 식사, 채소와 과일 
섭취, 과식 여부, 탄산 및 카페인 음료, 군것질 및 야식 여
부, 맵고 짠 음식의 섭식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Likert 4점 척도로, 7번부터 12번까지의 문항은 역문
항으로 역산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72였고[23],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7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 7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

지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 기수집되어 
전산화된 125명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당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
인 자유게시판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자가 원자
료를 수집할 때 연구 대상자에게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자료의 익명성, 비밀보장, 철회 가능성을 사
전에 설명하였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설
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보호장치
가 있는 안전한 파일에 보관되며,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고유번호로 입력되어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되어 있으
며 자료 수집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절차에 따라 파
일을 폐기할 예정이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과 AMOS 26.0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과 연구변수의 수준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 애착, 식습관, 동기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부모 애착과 식
습관의 관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동기의 매개효과가 유
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랩
(Bootstrap)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95%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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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M±SD Range
Parent

attachment
Autonomous
motivation

Controlled
motivation Eating habit

r (p) r (p) r (p) r (p)
 Parent attachment 3.92±0.73 1-5 1

 Autonomous motivation 5.79±0.95 1-7 .34 (＜.001) 1
 Controlled motivation 3.65±1.42 1-7 .05 (.549) .26 (.004) 1

 Eating habit 2.60±0.52 1-4 .29 (.001) .33 (＜.001) .08 (.352) 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mong parent attachment, motivation, and eating habit    (N=125)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85.6%의 대상자가 여성이었

으며, 연령은 평균 19.43±1.28세이었다. 대상자의 흡연 
유경험은 8.0%이었고, 음주 유경험은 68.0%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8(14.4)
107(85.6)

Age (yr) 19.43±1.28

Smoking No
Yes

 115(92.0)
10(8.0)

Drinking No
Yes

40(32.0)
85(68.0)

M=Mean; SD=Standard deviation. 

3.2 부모 애착, 식습관, 동기의 정도
부모 애착은 평균 3.92±0.73점(range 1~5), 자율적 

동기는 평균 5.79±0.95점(range 1~7), 통제적 동기는 
평균 3.65±1.42점(range 1~7), 식습관은 평균 2.60± 
0.52점(range 1~4)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부모 애착, 식습관, 동기 간의 관계
부모 애착, 식습관 및 동기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부모 애착은 자율적 동기(r=.34, p＜.001), 식습관
(r=.2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율
적 동기는 통제적 동기(r=.26, p=.004)와 식습관(r=.33, p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3.4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서 경로분석(path analysis)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 애착(β=.34, p<.001)은 자율적 
동기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모 애착(β=.20, p=.023)과 자율적 동기(β=.27, p=.003)
는 식습관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이들 변수는 대상자의 식습관을 15.0% 설명하였
다.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정하였고, 유의성은 95%의 신
뢰구간(95%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에 의해 검
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 애착이 자율적 동기를 통하여 식
습관에 미치는 간접효과(β=.09, p=.003)는 유의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95%의 신뢰구간에 의해 검증한 결
과,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 0.29~0.19). 다음으로 부모 애착과 식
습관의 관계에서 통제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
모 애착(β=.05, p=.546)은 통제적 동기에, 통제적 동기(β
=.07, p=.424)는 식습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고, 부모 애착(β=.29, p<.001)은 식습관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이들 변수는 대상
자의 식습관을 9.0% 설명하였다. 부모 애착이 통제적 동
기를 통하여 식습관에 미치는 간접효과(β=.00, p=.359)
는 유의하지 않았고, 95%의 신뢰구간에 의해 매개효과 
검증한 결과는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여 유의하
지 않았다(95% CI: -0.01~0.05)(Table 4). 

Fig. 1. Mediating effect of autonomous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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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 β S.E. C.R. (p) SMC
 Parent attachment → Autonomous motivation .34 0.11 3.96 (＜.001)

0.15 Autonomous motivation → Eating habit .27 0.05 3.01 (.003)
 Parent attachment → Eating habit .20 0.06 2.27 (.023)

 Parent attachment → Controlled motivation .05 0.17 0.60 (.546)
0.09 Controlled motivation → Eating habit .07 0.03 0.80 (.424)

 Parent attachment → Eating habit .29 0.06 3.32 (＜.001)
C.R. : Critical ratio, S.E. : Standard error,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3. Standardized estimates for the path model         

Pathway Indirect effect (p) S.E. 95% CI
Lower Upper

 Parent attachment → Autonomous motivation → Eating habit .09 (.003) 0.04 0.29 0.19
 Parent attachment → Controlled motivation → Eating habit .00 (.359) 0.01 -0.01 0.05

CI=Confidence interval; S.E.=Standard error.

Table 4. Bootstrapping outcome of indirect effect 

Fig. 2. Mediating effect of controlled motiva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
서 동기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식습
관 형성을 위한 간호 중재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에 따른 논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부모 애착은 식습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 애착이 좋을수록 간호대학생이 바람직한 식
습관을 갖는데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단계에서 감정 조절에 영
향을 준다.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경우는 타인들 또한 
자신에게 편안함과 지지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감
정을 잘 조절하게 되지만, 불안정한 애착은 감정을 조절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24]. 바람직한 양육태도가 건
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의 결과를 살펴볼 때[25],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을 
통해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올바른 식습
관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 애착은 또한 자율적 동기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
고, 자율적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

기도 하였다. 바람직한 애착은 관계성과 유능성, 자율성 
등과 긍정적 관련성이 있고 자기결정적 동기의 선행 요인
이 되므로[13], 부모 애착이 건강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자율적 동기를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임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율적 동기는 식습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
고, 자율적 동기 수준의 증가는 건강 식습관 증진에 유의
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자율적 동기는 건강행위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주므로[26] 건강 식이를 선택하여 실천하
도록 하는 중재 개발에서 자율적 동기를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자율적 동기는 부모 애착과 식습관 사이
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부모의 애착이 성인기에 이른 자녀의 자율적 동기를 발달
시키는데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부모 애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율적 동기 향상이 이
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건강한 식습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행동의 시작, 조절, 그
리고 지속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한 자율성을 
발달시키는데[15] 부모의 애착은 성인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4]. 그러므로 바람직한 부모 애착의 
형성과 자율적 동기 강화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생애 초기부터 부모교육을 통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의 수립과 내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동기강화프로그
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막 
벗어났으나 아직 성인으로의 기능은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부모의 영향이 지
속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성인 진입기 자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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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애착 및 건강 식습관 형성을 위
한 전략을 마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모바일 매체의 발달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접근
성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성인으로써 독립을 준비
하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 모바일 또는 웹기
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건강행위를 관찰하고 함께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식습관 형성이나 수정은 부모의 
격려와 관심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건강 
식습관 형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
이다. 

하지만, 통제적 동기는 부모 애착이나 식습관과 유의
한 관련성이 없었고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청
소년기에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행위가 변화되고 이를 자
신의 동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27]. 하지만 성인기
에 진입한 대학생의 경우 인지적 성숙과 더불어 자아개념
이 확립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행위변화를 위한 동기
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
에서 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즉 부모 애착이 
식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율적 동기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
해서 부모 애착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므로 부모 애착 
증진과 자율적 동기를 증진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 
구성과 중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부모 애착 유형이 고려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불건강 식습관 행위에 관해 확인되지 않
았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일
부 지역의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편의 추출하였
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집단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
약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애착과 식습관
의 관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자율적 동기는 부모 애착과 식습관 간의 유의
미한 매개변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건강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확인하고, 자율
적 동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봄으로써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 초기부터 성
인기에 이르기까지 부모 애착을 통해 바람직한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 애착과 식습관의 관계에서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
생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장발달을 하
는 동안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도모하고 애착을 강
화하고 자율적 동기를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 애착과 동기와의 관련성이
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영향요인
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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